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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초의 목소리를 통한 외향성 판단*

신 지 은 서 은 국†        손 미 나

연세대학교

목소리로 성격을 유추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여성이 목소리만으로 남성의 외향성을 타당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1의 여성 참가자들은 파트너와 함께 연극 대사를 읽는 약 15초의 남성의

목소리를 통해 외향성을 판단하였다. 예상한대로 목소리를 통해 지각된 외향성은 남성이 보고한 외향성

점수, 행동 활성화 체계, 그리고 친구의 수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 이어서 연구 2의 여성 참가자

들은 혼자서 신문 기사를 읽는 약 3초의 남성의 목소리를 듣고 외향성을 판단하였다. 그 결과, 지각된

외향성은 동일 시기의 외향성 점수뿐 아니라 8개월 후 사회적 활동에서 경험하는 즐거움의 정도, 성취

및 쾌락적 가치관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는 몇 초에 불과한 짧은 목소리가 개인의 성격을 추론

하는 타당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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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 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802236).

  또한 연세대학교 BK21 플러스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심리과학 사업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교신저자: 서은국,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Tel: 02-2123-2446, E-mail: esuh@yonsei.ac.kr

韓國心理學會誌: 社會및性格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14, Vol. 28, No. 2, 41-58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 42 -

모든 사회적 관계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대인 지

각(person perception)을 통해 얻는 정보는 다양하

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 중 하나는 성

격이다(Allport, 1937). 성격은 시간의 흐름과 환

경에 대체로 안정적인 개인의 생각, 감정, 행동

의 패턴을 일컫는 것으로(Funder, 1999), 개인차

의 핵심 특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상대의 성격

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와 친구를 하고, 누구를

고용할까’를 비롯한 일상의 크고 작은 의사결정

과 직결되며 원활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수적

이다. 그렇다면 타인의 성격을 추론하기 위해서

는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

언어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직접

적인 수단이다(Fast & Funder, 2008). 따라서 개개

인이 사용하는 단어의 종류나 빈도를 통해 그

들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Pennebaker, Mehl, & Niederhoffer, 2003). 예를 들

어, 성적인 단어(예, 키스)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일수록 비 관습적이고 외향적일 가능성이 높다

(Fast & Funder, 2008). 그러나 주목할 점은 상대

에 대한 즉각적 판단에는 이러한 언어의 ‘내용’

보다 목소리와 같은 ‘표현’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는 사실이다(Allport, 1961). 실제로 우리는 종종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안녕하세요”만 듣고서

도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한 판단을 내리곤 한다. 

이처럼 의사소통에 있어 목소리와 같은 맥락 단

서를 중시하는 경향은 특히 개인보다 전체와의

조화를 중시하는 집합주의 문화에서 두드러질

수 있다(Ambady, Koo, Lee, & Rosenthal, 1996; 

Ishii, Reyes, & Kitayama, 2003). 일례로 언어의 내

용과 그것을 전달하는 목소리의 톤이 불일치하

는 경우(예, 긍정적 내용-부정적 톤), 일본인들은

미국인들에 비해 언어의 내용보다 목소리의 톤

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편향을 보였다(Kitayama 

& Ishii, 2002). 하지만 목소리에 기울이는 주의가

효과적인 상호작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목소

리에 담긴 정보를 올바로 예측할 수 있는 능력

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집합주의 문화권

인 한국을 배경으로 사람들이 과연 목소리1)만으

로 상대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을 통해 언어적 상호작용

이 없이도 성격 특질에 대한 타당한 평가가 가

능함이 밝혀졌다(Funder & Colvin, 1988; Riggio, 

Lippa, & Salinas, 1990). 특히 개인의 신체적 특성

은 성격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단서가 된다. 예

컨대, 얼굴 생김새(Rule, Macrae, & Ambady, 2009; 

Yamagishi, Tanida, Mashima, Shimoma, & Kanazawa, 

2003)나 잠깐의 비디오 관찰(Ambady, Bernieri, & 

Richeson, 2000)만으로도 상대에 대한 판단이 가

능하다. 또한 시각적 단서 이외에도 사람들은

땀 냄새를 통해 유전적 정보를 구별할 수 있으

며(Wedekind, Seebeck, Bettens, & Paepke, 1995), 

외향성이나 신경증 등을 예측할 수 있다

(Sorokowska, Sorokowski, & Szmajke, 2012). 이처럼

외모나 체취가 성격의 특정 단면을 반영한다면

개인의 또 다른 신체적 특성인 목소리 역시 성

격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개인의 고유한 목소리에 초점을 맞추

고 사람들이 잠깐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상대의

성격을 타당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

다. 이는 점차 면대면 상호작용이 감소함으로써

목소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대사회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소리와 성격

목소리는 말이 담고 있는 정보를 전달할 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다. 

이에 Ekman과 Oster(1979)는 목소리를 마음의 창

이라 표현한 바 있다. 목소리와 성격의 연결고

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첫째, 시각 피질에

얼굴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듯이 청각 피질에는

인간의 목소리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영역이

1) 본 연구에서는 음색뿐 아니라 담화에서 나타나는 다양

한 음성적 요소(빠르기, 성량, 고저)를 포괄하는 의미

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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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Belin, Zatorre, Lafaille, Ahad, & Pike, 

2000). 따라서 신생아도 엄마의 목소리를 구분하

고 이를 선호하며(DeCasper & Fifer, 1980), 청자의

뇌 활성 패턴은 말의 내용뿐 아니라 화자의 특

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Formisano, De Martino, 

Bonte, & Goebel, 2008). 이러한 결과는 목소리가

개개인을 표상하고 구분하는 단서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목소리와 관련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은 성격과도 연결되어 있다. 예컨대, 성인

남성의 목소리는 여성이나 아이보다 더 굵고

낮으며 이는 테스토스테론 및 신체적 특성(예, 

키, 몸무게)과 관련된다(Dabbs & Mallinger, 1999; 

Evans, Neave, & Wakelin, 2006). 테스토스테론은

타인에 대한 신뢰와 공격성을 비롯한 성격 전

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Archer, 2006), 외향

성의 하위 특성 중 하나인 지배성(dominance)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Mehta, 

Jones, Josephs, & 2008; Sellers, Mehl, & Josephs, 

2007).

셋째, 목소리는 표정이나 몸짓과 더불어 정서

를 표현하는 핵심 수단이기 때문에 특히 정서와

밀접하게 관련된 성격 차원은 목소리로 구별될

가능성이 높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목소리를 통해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판단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즐거움과 같은 긍정

정서는 높은 억양(pitch)과 큰 진폭(amplitude)을

통해 쉽게 두드러진다(Bachorowski & Owren, 

2001). 따라서 외향성의 핵심 특성 중 하나가 긍

정 정서를 자주 느끼는 것이라는 점(Diener & 

Lucas, 1999)을 고려했을 때 외향적인 사람들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게 지각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외향성이 신체적 특성

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나는 특질 중 하나라는 사

실은 이를 뒷받침한다(Albright, Kenny, & Malloy, 

1988; Funder & Dobroth, 1987).

넷째, 목소리는 동물들에게 있어 중요한 구애

의 수단이다. 예를 들어, 수컷 카나리아는 암컷

에게 자신의 건강함을 과시하기 위해 쉽게 내기

어려운 목소리로 기교를 부린다(Vallet & Kreutzer, 

1995). 또한 수컷 혹등고래는 특정 노래를 계속

변주하면서 부르는데 이는 암컷이 새로운 노래

를 부르는 수컷의 지능이 더 높을 것이라고 기

대하기 때문이다(Payne & McVay, 1971). 카나리

아나 고래처럼 인간의 경우에도 자신을 드러내

고 표현하는 것은 남성에게, 상대를 파악하고

선택하는 것은 여성에게 진화적으로 더 중요

한 능력이었다(Baumeister, 2010). 왜냐하면 남

성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내세워야만 유

전자를 남길 수 있었던 반면 여성은 임신과

양육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므로 까다롭고

신중하게 상대를 고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Trivers, 1972). 실제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성격 특질, 정서 및 비언어적 정보를 더 정확

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Hall & 

Andrzejewski, 2008; Hampson, van Anders, & 

Mullin, 2006).

인간에게 있어 건강함과 지능 못지않게 중요

한 파트너의 자질은 성격으로(Miller, 2009), 사람

들은 매력적인 목소리가 긍정적인 성격 특질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Zuckerman & 

Driver, 1989).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여성이 남성의 목소리를 통해 성격, 그

중에서도 특히 외향성을 타당하게 판단할 수 있

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외향성 판단

성격의 5요인 중 특히 활발하게 연구된 것은

외향성이며 Buss(1991)는 외향성이 개인차를 설

명하는 가장 큰 두 축의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외향성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긍정 정서

로,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더 행

복하다는 것은 많은 성격 연구를 통해 널리 밝

혀진 사실이다(Diener & Lucas, 1999;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이에 대한 생물학적 설명

으로 Eysenck(1981)는 대뇌피질의 활성화 정도가

외향성의 차이를 만든다고 주장하였으며 외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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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동 활성화 체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AS)라 불리는 뇌의 체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Carver & White, 1994). BAS는 보상에 대한 단서

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

도록 만들어주는 동기 체계로, 이 과정에서 발

생하는 높은 긍정 정서를 수반한다.

최근 Smillie와 동료들(Smillie, Cooper, Wilt, & 

Revelle, 2012)은 외향성의 핵심이 보상, 특히 강

렬한 보상에 대한 민감성에 있다고 밝힌 바 있

다. 즉, 외향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추구하고 즐기는 이유는 그들이 사

교적이어서가 아니라 사회적 교류가 본질적으

로 보상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Baumeister & 

Leary, 1995). 따라서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에 비해 풍부한 사회적 참여 및 지지 체계

를 유지할 확률이 높으며 이들이 경험하는 긍정

정서는 삶의 다양한 영역(예, 소득, 건강)에서 이

로운 결과를 산출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Lyubomirsky, King, & Diener, 2005). 이런 측면에

서 외향성은 친구나 배우자를 판단할 때 고려할

만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오래 전부터 연구자들은 외향적인 사람의

목소리가 다르게 지각될 가능성을 검증해왔다. 

이를 통해 목소리의 어떤 속성을 이용하여 외

향성을 판단하는지(DeGroot & Gooty, 2009; 

Mohammadi & Vinciarelli, 2012),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의 목소리가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Riggio & 

Friedman, 1986; Siegman, 1978)를 알게 되었다. 그

러나 보다 궁극적인 질문, 즉 목소리로 유추한

외향성이 실제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에 대해

서는 밝혀진 바가 많지 많으며 결과 또한 일관

적이지 않다. 일부 이루어진 연구로는 먼저

Scherer(1978)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9명

의 여대생이 모의재판에 참여한 24명의 남성의

목소리(내용이 지워진 20초 길이)를 통해 외향성

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지각된 외향성과 실제

외향성의 상관계수는 .412(p = .023, one-tailed)로

나타났다. 이어서 Borkenau와 Liebler(1992)는 6명

의 참가자들로 하여금 표준화된 기상예보를 읽

는 90초의 목소리를 통해 외향성을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지각된 외향성은 실제 외향성 점수와

.33(p < .01)의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목소리를 통해 외향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외향

성과 관련된 타당한 목소리 지표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우선 많은 경우(Mohammadi, Vinciarelli, & 

Mortillaro, 2010; Scherer, 1978)에 낯선 언어로 녹

음된 목소리를 사용하거나(예, 이란 사람에게 프

랑스어를 들려줌), 그렇지 않으면 목소리의 내용

을 지우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언어적 내

용이 아닌 음성적 단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나 생태학적 타당도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듣는 목소리에서

그것이 전달하는 내용이 빠져있거나 아예 이해

가 불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Scherer(1978)에서 연구자가 실제 외향성

점수로 사용한 것은 남성 자신이 보고한 것이

아닌, 동료들이 평가한 것이었다. 지인보고는 자

기보고와 관련성이 있지만 여전히 제3자 간 평

가의 정확도를 측정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 질문

에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게다가 Borkenau와

Liebler(1992)에서 나타난 결과는 남녀의 평균값으

로, 사람들은 목소리를 통해 여성의 외향성 점

수는 예측하였지만 남성의 외향성 점수는 예측

하지 못하였다(여성은 r = .40, p <. 01, 남성은

r = .24, ns). 따라서 여성이 목소리를 통해 판단

한 외향성과 남성 자신이 보고한 외향성 점수

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를 보

완 및 확장하고자 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목소

리를 인위적 조작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하되

모든 참가자가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도록 통제

할 것이다. 또한 목소리-성격의 관계를 일반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양한 상황적 요소

를 고려할 것이다. 이에 연구 1에서는 타인과

함께 있는 사회적 맥락에서 목소리를,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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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에서는 홀로 있는 비사회적 맥락에서 목

소리를 측정할 것이다. 또한 연구 1에서는 정서

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연극 대사를, 그리고 연

구 2에서는 중립적인 신문 기사를 전달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성격척도(예, NEO-PI-R) 상

외향성 점수뿐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는 외향성

의 다양한 모습을 함께 고려할 것이다. 이를 위

해 외향성의 대표적 특성인 긍정 정서, BAS, 사

회적 관계(예, 친구의 수),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

하는 즐거움을 측정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삶에서 중시하는 가치를 함께 살펴볼 것

이다. 가치는 성격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성격이

‘어떤 특성의 사람인가’를 묘사하는 반면 가치

는 ‘어떤 것을 중시하는 사람인가’를 알려준다

(Bilsky, & Schwartz, 1994). 즉, 가치는 개인을 이

끄는 일종의 나침반으로, 이에 부합할 경우 성

격은 더 쉽고 강하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목소리가 비단 외향성 점수가

아닌, 친구의 수나 가치관과 같은 다양한 특성

의 타당한 관측 변수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보다 현실감 있게

목소리와 외향성에 대한 그림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목소리를 통해 현재 뿐 아니

라 일정 시간이 흐른 뒤의 외향성까지 판단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에서 특정 순간의 상대의 모습을 통해 미래

를 예측하고자하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 1에서

는 횡단자료를 사용하여 목소리로 남성의 외향

성을 추론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연구 2에서는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목소리로 8개월 그리고 1

년 7개월 후의 외향적 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성격 자체는 시간의 흐름에 비

교적 안정적이지만 현재의 목소리가 미래의 외

향적 특성에 대한 타당한 관측 변수가 될 수 있

는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실제와 지각의 수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가자 변인을 함께 고려

할 것이다. 선행 연구들은 개인의 상호의존적

성향이 높을수록(Ishii, Kobayashi, & Kitayama, 

2010) 그리고 소속에의 욕구가 강할수록(Pickett, 

Gardner, & Knowles, 2004) 목소리의 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다양한 사회적 동기 수준이 목소

리를 처리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남성의 목소리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성의 동기적 특성은

무엇일까?

앞서 언급한 진화론적 관점을 토대로, 본 연

구는 낯선 남성의 목소리를 평가하는 데 중요하

게 작용할 수 있는 여성의 동기 중 하나로 애인

유무를 상정하였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여성

이 가임 확률이 높은 시기에 남성 얼굴에 더 빠

르게 반응하며(Johnston, Arden, Macrae, & Grace, 

2003) 로맨틱 동기가 점화되었을 때 남성의 성

경향성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Rule, Rosen, Slepian, & Ambady, 2011). 이

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이성 친구가 없는 여성

이 교제 중인 여성에 비해 잠재적 짝에 대한 관

심이 더 높을 것이며, 따라서 목소리를 통해 낯

선 남성의 성격을 상대적으로 더 정확하게 예측

할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이 단 몇 초

에 불과한 최소한의 목소리 그리고 부자연스럽

고 인위적인 실험 상황에서 녹음된 목소리를 통

해서도 과연 타당하게 남성의 외향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는 목소리가

단순한 정보의 전달 수단이 아니라 개인의 고유

한 특성을 드러내고 소통하는 단서임을 밝힘으

로써 향후 성격 연구에 많은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1

연구 1의 목적은 사회적 맥락에서 녹음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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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목소리를 통해 화자의 외향성 수준을 예측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성

참가자들은 여성 공모자와 함께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대사 일부를 주고받았다. 목

소리가 전달하는 내용의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남성이 동일한 대사를 읽었으며, 여성 참

가자들은 녹음된 목소리를 듣고 각 남성의 외향

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의 5요인

척도, BAS, 그리고 친구의 수를 통해 남성의 외

향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목소리 측정에는 남자 대학생 50명이, 목소리

지각에는 여자 대학생 51명이 참여하였다. 참가

자들의 평균 연령은 각각 21.24세(SD = 1.91), 

20.40세(SD = 1.94)이었다. 이들은 본 연구의 가

설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며, 실험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수업 크레딧을 지급받았다.

측정 도구

목소리 측정(남성)

목소리의 녹음을 위해 총 50명의 남자 대학생

(표준어 사용자에 한함)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남성 참가자는 처음 보는 여학생(공모자) 한 명

과 함께 지정된 로미오와 줄리엣 대사를 약 3분

간 주고받으며 읽었으며 이에 앞서 혼자 연습할

시간(1분)이 주어졌다. 녹음은 참가자의 동의하

에 이루어졌으나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위해 본 연구의 가설을 알리지 않은 채 다른 실

험(Shin, Suh, Eo, Chong, & Son, 2014)의 일환으로

진행하였다. 실험이 끝난 뒤 참가자들에게 자세

한 설명을 제공하였으며 전원이 자료 수집에 동

의하였다.

성격의 5요인

남성 참가자들의 성격특질을 측정하기 위해

Brody와 Ehrlichman(1998)의 형용사형 성격 척도

25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 간 내적 일치도 계

수(Cronbach α)는 각각 외향성 .793, 친화성 .763, 

성실성 .668, 신경증 .892, 개방성 .795로 나타났

다.

친구의 수

당신이 평소 자주 어울리는 친구는 몇 명입

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남성 참가자의 친구 수

를 측정하였다.

행동 활성화 및 행동 억제 체계

남성 참가자의 행동 활성화(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AS) 및 행동 억제 체계(behavioral 

inhibition system: BIS)를 측정하기 위해 Carver와

White(1994)가 개발한 BAS/BIS 척도를 김교헌과

김원식(200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0

문항에 대해 4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언제나 그렇다)로 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각 체계의 활성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 일치도 계수는 BAS가 .870, BIS

가 .895로 나타났다.

행복 척도

남성 참가자의 행복감을 알아보기 위해 주관

적 안녕감의 하위 요소인 삶의 만족, 긍정적 정

서, 부정적 정서를 측정했다. 삶의 만족은 국내

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삶의 만족도 척

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

으며(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임낭

연, 이화령, 서은국, 2010), 긍정적 정서와 부정

적 정서는 Diener 등(2009)의 긍정 및 부정적 경

험 척도(Scale of Positive and Negative Experience: 

SPANE)를 사용했다. 삶의 만족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704이었으며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

서 각 6문항에 대해서는 각각 .859와 .645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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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a. 자기보고 외향성 (n = 49) 4.73 0.94 2.33 6.92

b. 지각된 외향성 (n = 49) 4.04 0.88 2.15 5.96

c. 수렴도 (a-b의 절대값) (n = 51) 1.34 0.24 0.85 1.86

주. 수렴도는 값이 작을수록 자기보고와 지각 간의 일치도가 높음을 의미함

표 1. 외향성 점수와 수렴도의 기술통계 (연구 1)

목소리 지각(여성)

녹음된 남자 파트 대사들 중 4문장(“사랑한다

는 것,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네. 사랑한다는

건 저 높은 곳에 올라 새들의 날개에 닿는 것. 

사랑한다는 것,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네. 어

떤 별에게, 어느 신에게 그녀의 눈 속에 있는

이 사랑을 감사해야 할까”)을 Adobe Premiere 5.0

을 사용하여 편집하였다. 남성 한 명의 목소리

는 약 13-15초 분량이며 2초의 정지 후 바로 다

음 남성의 목소리로 넘어가도록 구성되어있다. 

참가 여성들은 본 실험에 앞서 연습 시행을 거

쳤으며 예시로 사용한 남성의 목소리는 본 실험

에서 제외하였다. 여성 참가자들이 본 실험에서

들은 49명 목소리의 총 시간은 18분이었다.

지각된 외향성

여성 참가자들은 헤드폰을 통해 남성 49명 각

각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이 사람이 얼마나 외

향적인 것 같습니까”라는 1 문항에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응답

하였다. 단일 문항의 사용은 목소리라는 정보를

통해 상대의 외향성을 쉽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여성 참가자 한 명은 49

개의 외향성 측정치를 가지며 남성 참가자 한

명은 51개의 외향성 측정치를 가진다. 본 연구

에서는 실제 외향성과 지각된 외향성 점수 차의

절대값을 추론의 ‘수렴도’로 명명하였다. 따라서

수렴도 값이 작을수록 남성 자신이 보고한 외향

성과 여성이 지각한 외향성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수렴된다는 것으로 정확하다

는 말까지 할 수는 없다.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실제 값과 지각된 값의 차이가 0과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두 값

의 차이는 연구 1에서는 t(50) = 40.380, p <. 

001로, 연구 2에서는 t(46) = 30.019, p <. 001로

0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결 과

본 연구의 여성 참가자들은 파트너와 함께

연극 대사를 주고받는 남성의 목소리를 통해 외

향성을 예측하였다. 여성은 대체로 남성의 외향

성을 과소 추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1에 남

성 자신이 보고한 외향성, 여성이 지각한 외향

성, 그리고 둘 간의 수렴도에 대한 기술 통계치

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목소리로 추론한 외향

성이 실제 남성의 외향적 특성들과 관련되어 있

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목소리를 통해 지각된

외향성은 남성의 실제 외향성 점수, BAS 및 친

구의 수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와

달리 지각된 외향성은 다른 성격 요인(원만성, 

신경증, 성실성, 개방성), BIS, 그리고 행복감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15초라는 짧고 부자연스러운 목소리를 통해서도

상대가 얼마나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인지를

잘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결과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제기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목소리는

낯선 이성과 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다. 그러나 외향적인 남성이 대체로 사회적인

상황을 즐기고 추구하며 잘 알지 못하는 여성과

의 상호작용에 능하다는 점을(Berry & M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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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명 단순 상관계수 (r)

외향성 .238*

원만성 .218

신경증 -.014

성실성 .031

개방성 .036

BAS .455**

BIS .192

친구의 수 .320*

행복감 .000

주. *p < .05, **p < .01.

표 2. 목소리로 지각된 외향성과 자기보고 변인과의 상관

관계 (연구 1)

2001) 고려해볼 때 본 연구의 실험 상황이 외향

성의 효과를 돋보이게 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목소리의 주인공들로 하여금 로미오와

줄리엣 연극 대사를 읽도록 했다. 만일 로맨틱

한 대사를 읽는 동안 남성의 각성상태가 변했다

면 이로 인해 외향성의 효과가 두드러졌을 가능

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 참가자들이 들은

목소리는 모두 4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약 15초에 해당하는 분량이었다. 하지만 내용의

흐름과 전개가 있는 연극 대사의 특성상 참가자

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목소리를 평가했느

냐에 따라 외향성이 다르게 지각되었을 수 있

다. 따라서 연구 1의 결과를 좀 더 통제된 상황

에서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 2에서는

혼자서 중립적인 신문 기사를 읽는 남성의 목소

리를 통해 외향성을 예측하도록 할 것이다. 또

한 한 문장으로 구성된 매우 짧은 목소리(3-5초)

를 통해 보다 즉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연구 2

연구 1에서 여성 참가자들은 목소리만으로도

남성의 외향적 성격을 잘 예측하였다. 연구 2에

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연구 1을 보완 및 확

장하였다. 첫째, 연구 1에서 사용한 목소리가 이

성 간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남성

혼자 있을 때의 목소리를 사용하였다. 둘째, 연

구 1에서 정서가 풍부하게 깃든 연극대사를 읽

었던 것과 달리 정서가 배제된 중립적인 신문

기사를 읽도록 하였다. 이 신문 기사는 특정 제

품의 가격에 대한 것으로 사회적 맥락을 포함하

지 않는다. 끝으로, 연구 1에서 평가 시점이 일

관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내용

의 전개가 없는 단일 문장을 사용하였다. 종합

하면, 연구 2는 보다 통제된 상황에서 연구 1의

결과를 재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도 연구 2에서는 대학 신입생인 목소

리의 주인공들을 약 2년간 추적하였으며, 이를

통해 목소리가 현재 시점뿐 아니라 시간이 흐른

뒤의 외향적 특성에 대한 타당한 단서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외향성

척도(NEO-PI-R), 영역별 활동의 즐거움 및 다양

한 가치관을 통해 남성의 외향적 특성을 살펴보

았다. 선행 연구(Roccas, Sagiv, Schwartz, & Knafo, 

2002)에 의하면 외향성은 성취, 쾌락 및 자극 추

구 가치와 정적 상관이 있으며 전통적 가치나

관습과는 부적 상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역

시 목소리를 통해 지각된 외향성이 높은 개인일

수록 사회적 활동에서 경험하는 즐거움이 크고

삶에서 성취나 쾌락적 가치를 중시할 것으로 예

상하였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는 여성 평가자

의 개인적 특성(예, 애인 유무)이 추론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보다 통합

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목소리 측정에는 4년제 남자 대학생 47명(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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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7, SD = 0.09)이 참여하였다. 이 자료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2010년 3월부터 2011

년 10월까지 총 4차례(1차시기: 2010년 3월, 2차

시기: 2010년 9월, 3차시기: 2010년 11월, 4차시

기: 2011년 10월)에 걸쳐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

으로 실시한 종단연구에서 추출하였다. 목소리

는 1차시기에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와 함께 가설과 관련된 변인이 포함되어있고 충

분한 시간이 경과한 3차 및 4차시기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목소리 지각에는 서울 소재

4년제 여자 대학생 47명(M = 20.47, SD = 1.38)

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참여의 대가로 수업 크

레딧을 지급받았다.

측정 도구

1차 시기에는 목소리와 함께 성격, 행복감 및

가치관(성취, 즐기는 삶/재미, 자극 추구, 정의/평

등, 전통/관습)을 측정하였고, 3차 시기에는 영역

별 활동(사회적 활동, 기본 욕구, 지적 활동)에서

경험하는 즐거움 및 가치관을 측정하였으며 4차

시기에는 영역별 활동에서 경험하는 즐거움을

재 측정하였다.

목소리 측정(남성)

남성 참가자들은 짧은 뉴스 기사를 읽도록

지시 받았다. 연구 1과 달리 참가자들은 혼자서

목소리를 녹음하였으며 미리 읽어볼 시간은 주

어지지 않았다. 기사의 전문은 특정 매장의 제

품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약 1

분가량 소요되었다.

외향성

연구 1에서 목소리를 통해 지각된 외향성이

남성이 보고한 다른 성격 요인들(예, 신경증)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Costa와 McCrae(1992)의 NEO-PI-R 

척도 240 문항(5요인 x 6하위 요인 x 8문항) 중

외향성 6문항(하위요인을 대표하는 1 문항씩만

으로 구성됨)만을 측정하였다. 참가자들은 각 문

항들이 자신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7점 척도

로 답하였으며(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 내적 일치도 계수는 .685로 나타났다.

행복 척도

연구 1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영역별 활동의 즐거움

남성 참가자들이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경

험하는 즐거움의 정도를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들은 사회적 활동(새로운 사람 만나기, 친구들

과 어울려 놀기), 기본 욕구 관련 활동(푸짐하게

먹기, 잠자기), 지적 활동(도서관 가기, 다큐멘터

리 시청하기)을 할 때 얼마나 즐거움을 느끼는

지 각각 7점 척도로(1 = 전혀 즐겁지 않음, 7 = 

다른 어떤 활동보다 많이 즐거움) 응답하였다. 

이 문항은 Berenbaum(2002)의 상황 별 정적 정서

경험 척도(UPS: Urbana Pleasure Scale)에서 차용하

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활동에서 즐

거움을 많이 경험함을 의미한다.

가치관

남성 참가자들이 삶에서 중시하는 다양한 가

치관을 알아보기 위해 Schwartz(1994)의 가치 설

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중 선행 연구를 토대로

외향적 성격과 관련되거나(성취, 즐기는 삶/재미, 

자극 추구) 혹은 변별된다고(정의/평등, 전통/관

습) 생각되는 5개의 가치를 제시하고, 각 항목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7점

척도(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7 = 매우 중요하

다)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가치를

인생에서 중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소리 지각(여성)

녹음된 뉴스 기사 전문 중 “상당수 제품 가격

대가 작년 대비 거의 절반으로 떨어진 것이다”

라는 1문장을 Adobe Premiere 5.0로 편집하여 사

용하였다. 남학생 한 명의 목소리는 약 3-5초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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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명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a. 자기보고 외향성(n = 46) 4.54 1.07 2.50 6.17

 b. 지각된 외향성(n = 46) 4.28 1.02 2.28 6.26

 c. 수렴도(a-b의 절대값)

 (n = 47)
1.29 0.29 0.88 2.77

주. 수렴도는 값이 작을수록 자기보고와 지각 간의 일

치도가 높음을 의미함

표 3. 외향성 점수와 수렴도의 기술통계 (연구 2)

변인명 단순 상관계수 (r)

T1  외향성 .428**

T1  행복감 -.006

T1  가치 (성취) .214

T1  가치 (즐기는 삶, 재미) .328*

T1  가치 (자극 추구) .242

T1  가치 (정의, 평등) -.147

T1  가치 (전통, 관습) -.161

T3  사회적 활동의 즐거움 .411*

T3  지적 활동의 즐거움 -.031

T3  기본 욕구의 즐거움 -.051

T3  가치 (성취) .437**

T3  가치 (즐기는 삶, 재미) .487**

T3  가치 (자극 추구) .225

T3  가치 (정의, 평등) .029

T3  가치 (전통, 관습) -.173

T4  사회적 활동의 즐거움 .069

T4  지적 활동의 즐거움 .064

T4  기본 욕구의 즐거움 -.063

주. T1은 목소리 측정과 동일시기, T3는 8개월 후, T4는

19개월 후임

*p < .05, **p < .01.

표 4. 목소리로 지각된 외향성과 실제 측정 변인들과의 상

관계수 (연구 2)

량으로 1초의 정지 후 다음 목소리로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구성되어 있다. 참가 여성들은 본

실험에 앞서 연습 시행을 거쳤으며 예시로 사용

한 남학생의 목소리는 본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여성 참가자들은 헤드폰을 통해 총 46명

남성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전체 소요시간은 4분

이었다.

연인 유무

여성 평가자의 연인 유무가 판단의 수렴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재 교

제하고 있는 이성 친구가 있습니까?”라는 문항

에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지각된 외향성

연구 1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결 과

연구 2에서 사용한 남성의 목소리는 혼자서

중립적인 신문 기사를 읽는 과제를 통해 녹음되

었다. 본 연구는 외향성이 두드러지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되는 통제된 목소리를 통해 실제-지각

된 외향성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연구 1을 재

검증하였다. 표 3에 남성 자신이 보고한 외향성, 

여성이 지각한 외향성, 그리고 둘 간의 수렴도

에 대한 기술 통계치를 제시하였다. 연구 1에

비해 목소리의 길이 및 정보의 양이 감소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연구 2에서 나타난 여성 참가자

들의 수렴도(M = 1,29, SD = 0.29)는 연구 1의

수렴도(M = 1,34, SD = 0.24)와 유의미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96) = 0.924, p = 

.339. 이는 여성들이 약 3초에 불과한 짧은 목소

리만으로도 상대 남성의 성격이 얼마나 외향적

인지를 비교적 타당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어서 목소리로 지각된 외향성과 남성의 다

양한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상대로 표 4와 같이 지각

된 외향성 수준과 남성이 보고한 외향성 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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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목소리

를 통해 지각된 외향성이 높을수록 8개월 후 새

로운 사람 또는 친구와의 어울림과 같은 사회적

활동에서 경험하는 즐거움도 큰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지각된 외향성은 19개월 후 사회적 즐거

움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또한 목소리로

지각된 외향성은 성취, 즐기는 삶/재미와 같은

삶의 가치 항목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정의/평등 및 전통/관습 가치와는 관련성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 평가자의 개인적

특성, 그 중에서도 이성친구의 유무가 남성의

외향성을 판단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보았다. 그 결과, 이성친구가 없는 여성(n = 

29)의 수렴도(M = 1.21, SD = 0.18)는 이성친구

가 있는 여성(n = 18)의 수렴도(M = 1.42, SD = 

0.39) 보다 유의미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F(1, 45) = 6.279, p = .016, η² = 1.22. 이러한

결과는 이성친구가 없는 여성이 지각한 외향성

이 남성의 실제 외향성 점수와 상대적으로 더

일치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종합 논의

목소리는 일상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동시에

타인의 성격을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동

안 많은 연구들을 통해 신체적 단서만으로 외향

성을 타당하게 추론할 수 있음이 밝혀졌지만

(Albright et al., 1988; Funder & Sneed, 1993) 대부

분이 표정과 같은 시각적 단서에 편중되어 있어

목소리는 학계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게다

가 목소리와 성격 판단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목소리를 통한 외향성 판단 능력이 문화보편적

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국내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강평원, 설선혜, 최인철, 2011). 

이에 본 연구는 집합주의 문화권인 한국에서 수

행된 두 개의 연구를 통해 목소리로 상대의 외

향성을 타당하게 유추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연구 1의 여성들은 처음 보는 이성과 함께

‘로미오와 줄리엣’의 대사를 읽는 남성의 목소

리를, 그리고 연구 2의 여성들은 홀로 중립적인

뉴스 기사를 읽는 남성의 목소리를 듣고 외향성

을 판단하였다. 그 결과, 목소리를 통해 지각된

외향성은 실제 남성이 보고한 외향성 및 BAS와

높은 관련성을 나타낸 반면, 다른 성격 요인(원

만성, 신경증, 성실성, 개방성)과는 유의미한 관

계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지각된 외향성이 높

은 사람일수록 8개월 후 사회적 활동에서 큰 즐

거움을 느끼며 성취 및 삶을 즐기는 쾌락적 가

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지각된 외

향성은 보편적이거나 관습적인 가치와는 유의미

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목소리를 통해 개인이 가진 외향적 특

성의 빈도나 강도 더 나아가 중요성까지도 예측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외향

적인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은 외향적인 행동을

자주할 뿐만 아니라 외향적 목표를 삶에서 더

추구하고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실제로 덜 외향적인 목소리를 가진 사람

들보다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단편 정보를 통한 평가가

비교적 정확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며

(Ambady, 2010; Berry, 1991) 목소리가 외향성 점

수를 넘어 외향성이 빚어내는 삶의 다양한 모습

을, 그리고 현재를 넘어 시간이 흐른 뒤의 외향

적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타당한 관측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새롭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목소리를 통한 성격

판단의 수렴도가 평가자의 개인적 특성, 특히

애인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2). 흥미롭게도 교제중인 이성친구가 없는

여성이 지각한 외향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

해 남성의 실제 외향성과 더 일치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만으로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유력한 가능성으로 ‘동기 수준’의 차이

를 들 수 있다. 최근 학자들은 인간의 외형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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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마음도 진화의 산물이라는데 동의하며

성격 추론 능력이 언어와 마찬가지로 생득적이

고 본능적인 것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Haselton & Funder, 2006; Pinker, 1997). 이성친구

가 없는 여성은 있는 여성에 비해 낯선 남성을

잠재적 파트너로 지각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들의 목소리에 상대적으로 더 정확하게 반응했

을 수 있다. 여성이 가임 확률이 높은 시기에

남성 얼굴을 더 빠르게 분류한다는 연구들은

(Johnston, Arden, Macrae, & Grace, 2003; Macrae, 

Alnwick, Milne, & Schloerscheidt, 2002) 이러한 가

능성을 잘 뒷받침해준다. 후속 연구를 통해 사

랑 및 성적 동기가 점화되었을 때 여성의 판단

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본다면 본 연구

에서 나타난 애인 유무의 효과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가 제안하는 후속 연구

는 첫째, 목소리로 지각된 외향성과 행복의 관

련성이다. 외향성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

나가 긍정 정서이며 외향성은 행복(빈번한 긍정

적 정서 경험)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이다

(Diener et al., 1999).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남성의 행복감은 실제 외향성 수준

과 높은 상관이 있었지만(연구 1은 .575, p < 

.001, 연구 2는 .449, p < .01) 지각된 외향성과는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목소리를 통해

드러나는 외향성의 ‘표현적’ 측면에는 행복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외향성의 어떤 속성이

목소리를 통해 지각되거나 혹은 지각되지 않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목소리를 통한 외향성 추론에 대한 구

체적인 메커니즘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가능성으로 우선 비언어적 행동은 개개인

의 자기표현(self-presentation)적 욕구에 의해 조절

될 수 있으며(Goffman, 1963) 실제로 사람들은 자

신의 성격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입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Naumann, Vazire, Rentfrow, 

& Gosling, 2009). 이런 맥락에서 개인은 자신의

성격에 잘 부합된다고 여겨지는 특정 방식으로

말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목소리는 성격 발달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심리학의 화두

중 하나는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라 부

르는 몸과 마음의 관련성이다. 이에 따르면 우

리의 마음은 신체적 경험에 영향을 받을 뿐 아

니라 그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단 맛은 자신을 더 따뜻하고 우호적인 사람이라

고 지각하게 만들며(Meier, Moeller, Riemer-Peltz, 

& Robinson, 2012) 물리적 따뜻함은 자신이 덜

외롭다고 느끼게 만든다(Bargh & Shalev, 2012). 

따라서 개인의 고유한 목소리는 특정 내적 특성

이 발현되기 쉽도록 만들 수 있고 장기적으로

성격을 정립하고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밖에 연구의 제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지각된 외향성과 실제 변

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잠깐의 목소리를

통한 외향성 추론이 타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

다. 그러나 이 결과는 목소리의 어떤 특성이 외

향성을 추론하도록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

주지 못한다. 따라서 다양한 응용 분야에의 활

용(예, 기계 및 시스템을 통한 효과적인 목소리

구현)을 위해서는 목소리와 성격의 정확한 연결

고리를 밝히는 연구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또한 연구 2에서 목소리를 통해 지각된

외향성은 8개월 후 외향적 특성(예, 사회적 활동

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19개월 후에는 그 관계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성격 자체는 시간에 따라 안정적인

특성이 있더라도, 그 성격이 삶에서 나타나는

방식들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보다 가변적

일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게다가 외향적

특성들을 대부분 단일 문항으로 측정했다는 점

도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했을 수 있

다. 하지만 본 연구는 스쳐 지나가는 목소리를

통해 현재로부터 최소한 8개월이 흐른 뒤의 외

향적 특성을 유추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으며, 목소리가 외향적 특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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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영한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

과 함께 보내고 언어적 상호작용에 많은 에너지

를 투자한다(Szalai, 1972). 따라서 언어에는 인간

의 사고, 감정, 행동 특성들이 녹아있을 가능성

이 높으며 성격의 5요인 이론은 이러한 어휘적

접근(lexical approach)을 통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동일한 내용의 언어도 어떤 목소리에 담기느냐

에 따라 상대에게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

(Goffman, 1959).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이 산출하

는 목소리에 초점을 맞추고 목소리가 의미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격까지 드러내주는 영향

력 있는 의사소통 수단임을 밝혔다. 특히 ‘혼자

서 신문 기사를 읽는 3초간의 목소리’라는 한정

된 정보를 통해 외향성을 타당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은 목소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을까? 최근 연구(Kruger, 

Epley, Parker, & Ng, 2005)에 의하면, 목소리를

통해 의도를 전달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메일보

다 더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를 예측

하지 못한다. 이처럼 소통에 있어서 목소리의

기여도를 과소평가하는 현상은 사회 관계망 서

비스(SNS)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특히 두드

러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성격이 목소리로 ‘들린

다는’ 직관을 과학적으로 검증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목소리가 개인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드러내는 과소평가된, 그러나 유용한 단서임을

제안한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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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ing Extraversion from a 3-second Voice Clip

Ji-eun Shin          Eunkook M. Suh          Mina Son

 Yonsei University

Can people make valid personality judgments from a person’s voice? This study examined whether women 

could judge men’s extraversion level based solely on their voices. In Study 1, 51 females rated the extraversion 

level of male participants after hearing their voices recorded during a scripted dialogue with a confederate. The 

raters’ extraversion ratings correlated with the target person’s self-reported extraversion, behavioral activation 

system, and number of reported friends. In Study 2, 47 females rated the extraversion level of males after 

hearing a 3-second recording of a news article they read alone. Again, extraversion judged from the voice clips 

correlated with the target’s self-reported extraversion level, and 8 months later, with the amount of pleasure 

experienced in social activities and importance attached to achievement and hedonic values. Our research 

suggests that a person’s voice, disclosed merely a few seconds, can serve as a reliable cue for inferring his/her 

personality.

Key words : Voice, extraversion, personality, person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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